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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대중화” 라는 주제는 오랜 기간 역사학계에서 이야기되어왔던 주제이다. 역사를 몇

몇 역사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 소비로 나타났으

며, 박물관, 기념관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를 초청한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박물

관, 기념관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즉, 단기간 속성으로 양성된 도슨트, 해설사들

에 의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학생,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내용성을 청중에

게 선정적이고 과도한 민족감정,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역사 소비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사콘텐츠이다.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흥미 위주로 진행

되면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거나 과도한 민족주의·애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역사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역사(Public History)’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지

적한 역사학의 위기, 사학과의 존속과 졸업생의 취업문제인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

로도 인식되고 있다. 즉 역사학을 ‘아카데믹 역사학(Academic History)’과 ‘공공역사학’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에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공공역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역사’를 역사학의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역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제안문에도 그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제안문에는 생략하였지만 발표자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공공역사’의 개념과 주요 내용



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역사’에 대한 개념 정리는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 전환과 역사학계가 처한 현실적 어

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와 ‘공

공역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학예사, 작가, 교사 등 ‘공공역사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해야 하는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공공역사’, ‘공

공역사가’가 생각하는 ‘공공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찾는 것

은 향후 ‘공공역사’를 정착시키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역사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과 발

표자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위해서 추진해할 

핵심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역사’는 추후 학문영역으로 들어가 ‘공공역사학’이 될 수 있는지, 학문영

역이 된다면 역사학, ‘공공역사학’, ‘공공역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학에서 ‘공공역사’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을 듣고 싶습니다. 

 

 

 


